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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의 매개 역할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283명의 사이버대학 재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에 대해 상관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지연 및, 학업소진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학업지연과 학업소진간의 상관도 유의미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

레스를 통해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거나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학업지연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업소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학업소진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고, 학업지연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cademic stress/procrastina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Data was collected from 
283 cyber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using the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burnout, academic stress was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burnout,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also correlated with academic
burnout. Using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found to enhance 
academic burnout through academic stress, or increase academic procrastination through academic stress, then resulted
in academic burnout. This result suggested that to prevent academic burnout in a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t, it
is essential to lower their level of academic stress and prevent them from procra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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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엔은 2020년이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

는 국가가 31개국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생 100

세(homo hundred) 시대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2%로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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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 100세 시

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는 평

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과거 초, 중, 고등학

교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교육의 완성으로 본 

것과 달리, 성인 및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배움이 지

속된다는 것으로, 100세 시대의 도래를 감안한다면 그 중

요성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커다

란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대학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 시간과 공간 활

용의 편리성 등의 장점, 그리고 자기개발과 같은 재교육

에 대한 관심 증가, 정년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에 대

한 요구 증가 등의 변화와 맞물려 급속히 발전하였다[2]. 

즉, 사이버대학은 2001년 원격 대학으로 출범해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정규 학위수여기관이 된 이후, 학

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3년을 기준으로 4년제 

사이버대학생의 수가 100,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

러나 이렇게 학생 수가 급증하는 이면에는 높은 중도탈

락률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2013년 사이버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약 16%에 이르며, 이러한 경향은 수년간 지속

되고 있다[3]. 

이처럼 많은 사이버대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원인으

로는 교수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 부족, 지속적인 몰입

에 대한 어려움, 시간관리 능력 부족, 학습에 대한 동기 

및 자신감의 부족, 사이버대학의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지적되었다[2,4]. 특히 일과 학업의 병행, 면

대면의 교류가 결여되고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학습 

환경 등은 사이버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요구를 

과도하게 지각하게 하고, 이는 단순히 학업능률이나 성

과를 저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소진과 같

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학업소진

이란 지속적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학업적 

요구로 인해 나타나는, 학업에 대해 지치고, 무능력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징후를 의미한다[5]. 원래 소

진이라는 개념은 교사, 상담자, 간호사 등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전문가들이 과도한 업무 요구, 적

절하지 못한 보상 등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였다[6]. 그러나 최근 들어 학

생 역시 정기적인 출석이 요구되고, 구조화된 과제를 수

행해야 하며, 시험 등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학업도 일종의 직무로 간주할 수 있고, 학업소진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5,7].  

실제로 학업소진은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나 사이버대학생에게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보고

되고 있다. 전혜진과 김영갑[8]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성취도 및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학업 

소진 중 학업에 대한 무능력감과 냉담함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지속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숙[9]의 연구와 김영갑과 전혜진[10]의 연구에

서도 학업소진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및 학업을 지

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그 외에 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도 학업소진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문제뿐

만 아니라 잦은 결석과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으로 보고되었다[11,12]. 위와 같은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

해 보았을 때,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이 학업지속 

여부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따라서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이 심각해지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소진이 야기되는 과정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업소진을 일으키는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주요 요인

으로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 완벽주의란 주어진 상황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렇게 과도한 수준의 것을 

요구 또는 기대하는 특성으로 인해 완벽주의는 학업소진

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현아와 조한익[14]은 고등학생 43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완벽주의는 학업목표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학업소

진을 예측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부정적 완벽주의는 그 

자체로도 학업소진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

들에서도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실수를 염려하고, 부모의 

비난에 대해 걱정하며, 평가에 대해 염려하는 특징이 나

타나고 이로 인해 학업소진이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서[15,16] 완벽주의는 직, 간접적으로 학업소진을 예측하

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완벽주의라는 

성향이 단일 차원으로 간주되었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차원적인 특성이라는 주장이 대

두되었다[17-19]. 이에 근거하여 Hewitt와 Flett[18]은 다

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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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로 구분되었다. 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

기 자신에게 완벽할 것을 기대한다고 믿는 경향으로 타

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싶

어 하는 특성을 이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세 하위 요인 중 가장 부적응

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이라 알려졌으며,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0,21]. 이현아와 조한익[14]의 연구에서 긍정적 완벽

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다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완벽주의는 하위요인

에 따라 학업소진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며,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중,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춰,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

연을 선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관련된 대

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학업소진의 주된 원인으로 보

고되었으며[15, 22], 학업스트레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직

무스트레스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3].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업지연은 학업을 수

행할 때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 또는 관리하지 못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24]. 학업지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관련성에 대

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추상엽과 임성문

[25]에 따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지연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행회피목표는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람과 양난미[26]의 연구에서도 사

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성취목

표와 자기구실 만들기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지연과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 대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보고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학업지연이 낮은 학업 성취, 학업 중단 등을 초래하여 학

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좌절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심

리적 문제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27,28], 학업 

소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과 논점 들을 검토한 결과, 사이버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집단에 있어서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었으며, 가장 

부적응적인 측면이 있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

진과 관련하여 특히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

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지연과 같은 부적인 학업 

변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지연이라는 매개변인을 추가하여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 들은 보고되었으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세분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업소진이

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학업소진과 관

련이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이라는 두 매개변인

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에

게서 학업소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모형

은 Fig. 1과 같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

연, 학업소진은 서로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스트레스, 학업

지연 그리고 학업소진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할 것이다.

가설 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

업지연을 거쳐 학업소진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미할 

것이다.

[Fig. 1] The research model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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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에 있는 A 사이버대학 재학생 286명이 설문에 참

여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3명을 제외하여 최종 

283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2.2 측정도구

2.1.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

Hewitt와 Flett[18]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한기

연[29]이 번안하고 전명임[30]이 수정 보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하위 척도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

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

은 것이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총 45문항 중,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 해당 문항수는 15문항이며 Hewitt과 

Flett[18]이 보고한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는 각각 .87과 .79이다.

2.1.2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희[31]가 구성

하고, 김재엽 등[32]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채점되는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8이다. 

2.1.3 학업지연 척도  

학업지연의 측정을 위해서 Aitken[33]의 학업지연척

도(Procrastination Inventory)를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

역한 한국판[34]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부터 5점에 이르는 Likert식 척도이며, 본 연구

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8이다. 

2.1.4 학업소진 척도  

학업소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chaufeli 등

[5]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한국 학생에 맞

게 번안한 한국판[35]을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탈진, 

냉소, 학업 효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요인이 5문항, 4문항, 6문항을 포함하여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8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PASW/SPSS 17.0와 

Amos 7.0이 사용되었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가

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

다. 모형 검증을 할 때 X
2/df가 3이하이면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나, X2/df의 경우 표집의 크기나 측정변인의 수에 

민감한 경우가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들(CFI, TLI, 

RMSEA)이 함께 사용되었다[36]. 공분석구조분석의 계

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 모형의 CFI, TLI 지수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이며, RMSEA

는 값이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로 볼 수 있다

[37]. 이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그리고 학업소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3, p<.01; r=.22, p<.01). 그러

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지연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r=.10, n.s.).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지연과 학업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14, p<.05; r=.52, 

p<.01), 학업지연 역시 학업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5, p<.01).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지연과 학업소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학업지연이 높아질수록 학업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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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djusted model on relationship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burnout

Model X2 df CFI TLI RMSEA

Hypothe

sized 

Model

200.49 59 .923 .898 .092

Modifica

tion

(final) 

Model

200.88 61 .924 .903 .078

[Table 1] Correlations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burnout

Variables 1 2 3 4

1 -

2 .33** -

3 .10  .14* -

4  .22**   .52**  .35** - 

1.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academic stress, 3.academic 

procrastination, 4.academic burnout
*p<.05, **p<.01

3.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변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4개(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의 변인 중 사회부과적완벽주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변인은 하위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4개의 관측변수를 도출하여 검증하

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

으나 이학식과 임지훈[38]에 따르면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변수가 많지 않고, 문항을 제거하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변인

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 검증 결과 X2(N=352, df=59)은 200.50(p<.001)

로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X2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

인 CFI, TLI, RMSEA를 확인하였다[39]. 그 결과, CFI는 

.923, TL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79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좋은 적합도 기준인 CFI, TLI .90

이상 그리고 RMSEA .08이하에 충족되는 것으로 본 연

구의 측정된 변인들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에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37]. 

3.3 구조 모형 검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지연 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

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직접

매개와 간접매개를 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X
2(N=283, df=59)은 200.49 

(p<.001)로 나타났으며, CFI와 TLI 그리고 RMSEA는 

각각 .923, .898 그리고 .092 로 나타났다. CFI에서는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나X
2/d 뿐만 아니라 TLI

와 RMSEA는 .90 이상 또는 .08 이하라는 좋은 모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5, n.s.; β=.01, n.s.). 즉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지연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소진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모형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였다. 

[Table 2] Goodness-of-Fit Indices for Models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된 

모형은 Fig. 2와 같다. 수정된 모형은  X2(N=283, df=61)

이 200.49(p<.001)이었으며, CFI와 TLI는 각각 .924, .903

이었다. 또한, RMSEA는  .078로 표집의 크기에 민감한 

X2/df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당한 모형의 기준에 충족하

였다. 이 같은 결과는 수정 전 모형(연구 모형)에 비해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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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스트레스로 가

는 경로와 학업소진으로 가는 경로(β=.37, p<.001), 학업

스트레스에서 학업지연과 학업소진으로 가는 경로 (β

=.14, p<.05; β=.27, p<.001) 그리고 학업지연에서 학업소

진으로 가는 경로 (β=.6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Table 3]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the estimates 

for the adjusted model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33
***

.37 .06 5.36

academic st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17* .14 .08 2.10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1.635*** .27 .37 4.44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burnout

5.162*** .69 .54 9.60

*p<.05, ***p<.001

수정된 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수정된 연구 모형의 직접, 간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나타났다.   

[Table 4] Indirect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37** .37**

academic 

procrastination
.05* .05*

academic 

burnout
.27*** .27***

academic stress

academic 

procrastination
.14* .14***

academic 

burnout 
.69** .04** 73**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burnout 
.27** .27**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있어

서 학업 소진이 중요한 부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하

고,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학업소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 변인을 도입하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 소진간의 관계에서 이들 변인이 매개역

할을 하는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 그

리고 학업소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 학업스

트레스는 학업 지연 및 학업 소진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

였으며 학업지연과 학업소진 간의 상관 역시 유의미하였

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과 학업

소진이 심화되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지연과 

학업소진이 심해지며, 학업지연이 심할수록 학업소진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차원으로 구분

한 완벽주의 중에서, 특히 타인의 기대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는 특성과 관련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의 지연이나 학업으로 인한 소진 등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 지연, 학업 소진 등의 학업과 관련된 부적응적 경험 

및 결과들 간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존 연구들이[25,2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관

계만을 초점을 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업스트레스와 학

업소진과의 관계까지 그 대상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대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

진 변인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모형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

업소진으로의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또

는 학업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한 학업지연을 통해 학업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즉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맞추어 완벽을 추구

하는 성향만으로 학업소진이 초래된다기보다는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성향이 학업스트레스나 학업지연

을 초래할 때 학업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그 자체를 문제시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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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학업스트

레스나 학업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조절 및 

완충을 위한 노력이 학업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부적

응적인 행동(학업지연)이나 정서반응(학업소진)을 방지

하는 데 중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22,40]. 둘째, 학

업지연에서 학업소진으로의 직접경로 역시 유의미하였

다. 학습활동의 강도나 양 이외에 학습활동을 회피하는 

행동이나 정해진 기한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학업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다차원의 완벽주의 중에서도 특히, 타인

의 기대나 평가에 맞추고자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

향이 있는 사람이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학업소진을 경험

하거나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학업지연이 심화되는 방식

으로 학업소진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지연이나 학업소진을 초래할 수 있

고, 학업지연행동 역시 학업소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완벽하게 수행하려 노력하는 성향인 완벽

주의는, 그 본래의 의도에는 역설적이게도 학업스트레스

나 학업지연을 악화시키고 학업소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완벽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요인으로서의 완벽

주의 중에서 학업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

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외에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를 포함시켜, 비교분석하는 것도 

각 차원의 완벽주의가 학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완벽

주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등이 학업소진을 초래하여 

학업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기는 하였

으나, 이들은 모두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이나 보고에 한

정되므로, 실제 성취도나 평가 점수 등의 평가치를 도입

하여 객관적인 학업 성취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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